
볼리비아, 천연가스 매장량 5배 확대
18억달러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 … 상당량 브라질․아르헨티나 수출

볼리비아가 천연가스 매장량을 2020년까지 5배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.

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“천연가스 광구 개발에 주력해 2020년까지 확인 매장량을 50조㎥로 늘려

내수와 수출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것”이라고 12월20일 발표했다.

볼리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YPFB의 카를로스 비예가스 대표는 “천연가스 산업 육성을 위해 18억달러를 투

자할 계획이며, 정부가 45%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YPFB는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브라스(Petrobras), 스페인-아르헨티나 합작기업인 렙솔(Repsol)-

YPF,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(Total)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.

볼리비아는 1일 4500만㎥의 천연가스를 생산해 상당량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수출해 왔으나 2006년 모

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에너지 산업 국유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해 왔다.

투자 부족 때문에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도 2005년 12조8000억㎥에서 9조9400억㎥로 줄어들었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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